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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첫 아이 제시의 탄생에 대해 아주 기대가 

많았어요. 임신 기간 중에 아무런 일도 없었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분도 안되어 의사가 아이의 

귀에 대해 염려를 표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양측성 소이증 (외이 미발달)과 폐쇄증 

(외이도 부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는 영구적인 전음성 난청으로, 양쪽 

귀의 청력이 고도 내지 중간 정도의 장애였습니다.

소이증이나 폐쇄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난청인 아이들과 일해 본 경험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기대가 

되었지요. 아마도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그 일에 

착수하고 싶었죠.

제시가 이 개월이 되었을 때 골도형 보청기를 

해주었어요.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고 보청기에 

침을 흘리기 않게 하는 데는 창의력이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보청기를 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삼 개월 

사진을 찍을 때 보청기를 뗄까 말까 속으로 고민한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보청기를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었고 이제는 아이의 일부가 되어 보청기를 

했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해요.

양가 조부모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모들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청각 장애아나 난청아를 둔 가족 모임인 ‘

아기그룹’에도 참가했는데 매주 이 모임을 기다리게 

됐어요.  어느 한 주에는 청각 장애와 난청을 가진 

십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난청을 

가진 십대를 만났죠. 대개 소음으로 인한 난청 

때문에 보청기를 한 어른들은 만난 적이 많지만 

어려서부터 난청인 상태로 자란 사람은 만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크게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들 십대처럼 똑 같이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걸 굳이 알아 볼 필요조차 없었죠. 모임에서 실물을 

만난 것만으로 충분했고 우리 아들 제시도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몇 년에 걸쳐 우리는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우리가 팀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우리는 모든 과정에 늘 열심히 

참여했어요. 조기개입모임이나 평가과정에 

참여하고, 목표를 정하고 제시의 발달 과정을 

평가하고, 다양한 워크숍이나 사교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제시가 다른 난청인 아이들과 

꼭 만나게 해 주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빠르게 흘러 제시는 

이제 고3이 되었고, 이번 가을에 대학에 입학해요. 

우리 아이는 음악에 뛰어나고 물리와 미적분을 

좋아합니다. 인내심도 놀라울 정도로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난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번에 아이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처음 하는 말이 아이에게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자기소개를 하는데 

힘들이지 않고 상냥하게 본인의 난청문제와 듣기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말해 주었대요. 참 뿌듯한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아들이 자신의 신체 

문제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 자신의 필요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표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